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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6. 10. 30.(금)

간담회 시작(15:00) 이후
배포 2026. 10. 30.(금) 

“청년 사회복지사의 든든한 울타리 되겠다”, 
정은경 장관, 청년 사회복지사 소통의 장 마련
 - 취업 초기 청년 사회복지사 및 예비 사회복지사 12명과 만나 응원과 

현실적인 고민 청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30일(금) 15시, 서울 마포구 소재 

염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장의 청년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등 12명과 함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는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디딘 취업 초기 청년 사회복지사들과 

앞으로 복지 현장을 이끌어갈 예비 사회복지사인 대학생들을 격려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생각과 고민을 진솔하게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복지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2030 청년 사회복지사 9명과 자격 취득을 앞둔 대학생 3명이 함께 자리했다. 

무거운 회의 형식을 벗어나 마주 앉은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의 길을 선택

하게 된 계기부터 현장에서 겪는 생생한 일상과 고민들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주고받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많은 길 중 사회복지사의 길을 택해 준 청년

들에게 응원을 보내고, 이들이 앞으로 현장에서 펼쳐낼 활약에 큰 기대를 

표했다. 아울러 취업 초기 청년들과 예비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오며 가

졌던 기대와 궁금증, 그리고 일하면서 마주한 현실적인 고민들을 세심

하게 경청했다.

광부 보도자료

- 2 -

  정은경 장관은 “오늘 이 자리는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진짜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온전히 

귀 기울이기 위해 만든 자리다”라며, “사회복지사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듯, 정부도 청년 사회복지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나눈 청년들의 제안과 고민들을 향후 

복지 현장 지원 및 처우 개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붙임> 청년 사회복지사 현장 간담회 개요

담당 부서 복지정책관 책임자

복지정책과 담당자

담당 부서 사회서비스정책관 책임자

사회서비스자원과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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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붙임  청년 사회복지사 현장 간담회 개요

□ 개요

○ (목적) 취업 초기 및 준비 중인 청년사회복지사 현장 목소리 청취

○ (일시) ’26. 10. 30.(금) 15:00 ~ 16:00 (1시간)

○ (장소) 염리종합사회복지관(서울 마포구)

○ (참석자) 보건복지부 장관, 청년사회복지사 12명 등 약 15명

□ 세부 일정(안)  ※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시 간 내 용

15:00～15:02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5:02～15:05  • 인사말

15:05～15:55
• 정책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 질의응답

15:55～16:00 • 정리 발언 및 기념 촬영


